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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(각각의 코일 자속밀도 공식은 ‘비오 사바르 법칙’을 통해 유도할 수 있다.) 

 
 ​
​
 해당 공식을 그래프로 그리면, 아래 그래프처럼 나오며, 붉은색이 원형, 푸른색이 정사각형 코일이다. 
x축은 코일의 중심으로부터 거리, y축은 자기장의 세기(B) 이다. 그래프를 적분하면 특정 부분의 자속을 
구할 수 있다. 

  ‘​
​
[임의,  I(전류)=1,  𝜇0 (매질의 투자율)=1, R(원형 반지름)=1 , L(정사각형 변 길이)=√π]​
​
우선 중심 (x=0)일 때 정사각형 그래프가 더 높을 걸 보아, 앞에서 구한 정사각형 코일의 자기장의 
세기가 원형 코일의 세기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​
​
두 그래프를 무한히 (-∞ ~ +∞) 적분하면,  ​
​



​
신기하게도 둘다 자속이 같다.​
​
하지만 현실에서 쓸 때, 무한한 거리에서 사용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코일 간의 거리를 조절해보겠다. 
(적분 과정이 복잡해 gemini를 활용함)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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